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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 지난 1년간 심각하게 고려하신 적 있습니까? 

 

지난 10월 5일은 제7회 세계 한인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2년 해외 이주 통계 작성을 

시작했는데요, 지난 3월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76년 이민자 수 4만 6천여 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래 점차 감소해 작년 2012년에는 538명으로 역대 최저치가 됐습니다.  

 

이러한 해외 이민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국의 경제력은 과거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외 각국은 경기 침체를 맞아 이주 노동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이 

지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영주권을 받아 이주하는 방식이 

늘어 이민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 이민자 수가 감소한 만큼 우리 국민의 이민에 대한 생각에도 큰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한국갤럽이 지난 1년간 해외 이민 고려 여부, 이민을 고려한 이유, 이민 희망 국가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10월 14~17일(4일간) 

2.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3.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215명 

5. 표본오차: ±2.8%포인트(95% 신뢰수준) 

6. 응답률: 18%(총 통화 6,883명 중 1,215명 응답 완료) 

7.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지난 1년간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 있다’ 18% - 5년 전 대비 5%포인트 하락 

 이민 고려 이유: ‘사회/정치적 불안’ 30%, ‘국내 경제 불황’ 19%, ‘새로운 삶의 기회’ 17% 

 이민 고려 국가: ‘호주’(16%), ‘캐나다’(12%), ‘미국’(12%)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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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 년간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 있다’ 18% - 5 년 전 대비 5%포인트 하락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215명에게  

지난 1년간 외국으로의 이주, 즉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한 적 있는지 물은 결과  

18%가 ‘고려한 적 있다’, 82%는 ‘없다’고 답했다. 

 

지난 1년간 이민을 고려한 사람은 여러 응답자 특성 중에서 30대(30%), 화이트칼라(25%),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25%)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 지난 1년간 해외 이민 고려 경험 추이 (단위: %) 

  

구분 표본수(명) 고려한 적 있다 없다 

전체 1,215 18 82 

성별 
남성 

여성 

602 

613 

20 

17 

80 

83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19 

241 

265 

234 

256 

20 

30 

20 

17 

5 

80 

70 

80 

83 

95 

직업별 

농/임/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기타 

39 

165 

166 

328 

301 

106 

110 

9 

21 

20 

25 

12 

19 

10 

97 

79 

80 

75 

88 

81 

90 

주요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민주당 

지지정당 없음 

505 

271 

398 

12 

17 

25 

88 

83 

75 
 

질문) 귀하는 지난 1 년간 외국으로의 이주, 즉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한’ 사람의 비율은 1994년 14%에서 1999년 21%, 2001년 

22%, 2008년 23%로 늘었으나 이번 2013년에는 18%로 5년 만에 5%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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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이민 고려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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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최근 이민을 고려한 사람들의 숫자는 줄었어도 여전히 우리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1년 

내 이민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이민자 수의 현격한 감소세와는 달리 이민에 대한 

인식 변화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실제 이민자 수는 2000년대 초반까지 연간 1만 명이 넘었으나 2003년 

9,509명으로 1만 명 미만이 됐으며 이후 급감해 2006년 5,177명, 2008년 2,293명, 2010년 899명, 

2012년 역대 최저치인 538명을 기록했다.  

 

1902년 첫 해외 이민 시작 이래 110년이 지난 현재, 한반도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726만 

8천 명의 한인이 전세계 176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세계 평균인 3%보다 압도적으로 높고 

본국 인구 대비로 보면 이스라엘과 아일랜드,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 

(※ 자료: 2013년 10월 4일 KTV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472435 ) 

 

 

이민 고려 이유: ‘사회/정치적 불안’ 30%, ‘국내 경제 불황’ 19%, ‘새로운 삶의 기회 추구’ 17% 

 

지난 1년간 이민 고려자 221명에게 이민을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물은 결과 

‘사회/정치적 불안’(30%)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그 다음은 ‘국내 경제 불황’(19%), ‘새로운 삶의 

기회 추구’(17%), ‘자녀 교육 문제’(15%) 순이었다.  

 

이민 고려 이유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 등 내적 요인보다는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등 외적 요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민 고려 이유 (지난 1년 간 해외 이민 고려자 221명, 단위: %) 

  
 

질문)  (지난 1 년간 해외 이민을 고려한 적 있다면)  

 이민을 생각하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유응답) 

  

 30  

 19  

 17  

 15  

 5  

 5  

 3  

 1  

 3  

 2  

 -  10  20  30  40

사회/정치적 불안 

국내 경제 불황 

새로운 삶의 기회 추구 

자녀 교육 문제 

실업 위기/일자리 문제 

여유 있는 생활 

복지 혜택 

투자 대상을 찾아서 

기타 

모름/응답거절 

http://www.ktv.go.kr/program/contents.jsp?cid=4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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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고려 국가: ‘호주’(16%), ‘캐나다’(12%), ‘미국’(12%) 순 

 

전체 조사 대상 1,215명에게 만약 이민을 간다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은지 물은 결과  

‘호주’(16%)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은 ‘캐나다’(12%)와 ‘미국’(12%), ‘뉴질랜드’(4%), 

‘스위스’(3%), ‘독일’(2%), ‘필리핀’(2%), ‘스웨덴’(2%), ‘영국’(2%), ‘네덜란드’(1%) 순이었다. 

 

호주는 30/40대가 선호했고, 캐나다는 50대 이하에서 고르게 응답됐으며 

미국은 20대, 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았다. 

 

지난 1년간 이민을 고려한 적이 있는 사람들(221명) 역시 ‘호주’(21%), ‘캐나다’(20%), ‘미국’(16%) 

3개국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교통상부가 집계한 작년 이민 국가별 인원은 미국 445명(83%), 캐나다 48명(9%), 

아시아 등 기타 지역 21명(4%), 호주 18명(3%), 유럽 5명(1%), 뉴질랜드 1명이었다(총 538명).  

 

▶ 이민 고려 국가 (상위 10위, 단위: %) 

  

- 응답자 특성별: 상위 5개국 

구분 표본수(명) 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스위스 

전체 1,215 16 12 12 4 3 

성별 
남성 

여성 

602 

613 

17 

15 

13 

12 

11 

12 

5 

3 

3 

3 

연령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219 

241 

265 

234 

256 

16 

23 

20 

12 

10 

12 

15 

14 

14 

6 

21 

13 

7 

8 

10 

1 

5 

7 

4 

2 

6 

4 

1 

2 

2 

직업별 

농/임/어업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가정주부 

학생 

무직/기타 

39 

165 

166 

328 

301 

106 

110 

14 

22 

21 

18 

12 

9 

11 

4 

16 

8 

14 

13 

12 

7 

14 

5 

8 

14 

9 

27 

14 

0 

5 

4 

6 

4 

1 

2 

0 

1 

4 

2 

4 

6 

1 
 

질문)  만약 이민을 가신다면 어느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자유응답)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장덕현 부장 02-3702-2571 dhjang@gallu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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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스위스 독일 필리핀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전체(1,215명) 

이민 고려자(221명) 

mailto:dhjang@gallup.co.kr

